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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레전드 선수들이 진짜 그라운드에 나서서 보여주는 열정과 허슬 플레이가 주는 큰 울림” (뉴스1), “절박함으
로 움직이는 이들의 이야기가 좋은 연출자의 설계를 통해 보는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울림을 남긴다” (한국일보 E&B) 등과 같은 언
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평균 별점 4.6점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슈팅스타’의 레전드리그 세 번째 경기가 공개되
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
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5화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진주로 첫 원정 경기를 떠난 ‘FC슈팅스타’ 선수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경기 전날 유행
하는 댄스로 세리머니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원정 경기 소식으로 최용수 감독은 선수들에게 유부남들 손을 들어
보라고 했고, 유소년 선수만 손을 안 드는 전원 유부 ‘FC슈팅스타’의 체감 나이를 실감케 해 또 다른 재미 포인트를 더했다.

3R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은퇴를 한 선수들을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가족임을 보여주는 경기였다. 특히, 진주까지 응
원하러 온 가족들과 선수 각자의 특별한 사연이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편찮은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 은퇴를 한 조영철은 시
축에 나선 딸이 필드 위에 나선 축구 선수로서의 아빠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인지라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조영철과 김
성환, 용병 선수 데얀까지 모두 가족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역 시절 바쁜 경
기 일정과 자녀들의 어린 나이 때문에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던 축구 선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비상이었다. 왼쪽 윙백 경험이 없는 장결희가 자신의 실수로 1분 만에 실점, 4분에 연이은 실점을 이
어져 멘붕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초반부터 폭력적으로 가세된 ‘진주시민축구단’의 역습에 ‘FC슈팅스타’는 밸런스와 팀워크가 붕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바꾼 건 헤딩 금지령을 받은 조영철의 헤딩 추격골이었다. 용병 데얀도 레전드리그 마수걸이 첫 골로 추격에
불씨를 당겼다.





15분 만에 4골이 터진 이번 경기는 2 대 2로 전반전이 끝났고, ‘진주시민축구단’ 김민우의 위협적인 슈팅이 이어져 ‘FC슈팅스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전반전의 충격으로 제대로 각성한 ‘FC슈팅스타’가 후반적에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최용수 감
독의 공격 축구가 역습에는 역습으로 맞받는 눈눈이이의 전략을 펼쳐 보였다.

페이크로 나섰다고 생각한 김성환이 완벽한 각도의 프리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양동현의 쐐기골로 5득점이라는 역대 경기 최
다 득점을 기록한 ‘FC슈팅스타’는 화끈한 공격력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 내며 모두를 놀래켰다. 자녀에게 멋진
축구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김성환과 부상에서 복귀한 양동현의 활약은 선수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
했다.

주춤하던 선수들의 활약에 최용수 감독은 “누가 바꾸자고 그랬어?”라고 너스레를 던졌고, 피땀눈물의 훈련의 결과로 만든 90분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특유의 노련미과 결합되어 ‘FC슈팅스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이번 경기로 입증했다.

‘FC 슈팅스타’를 통해서 멋진 축구 선수의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보여준 선수들은 승리의 단맛에 취하며 리그 승격을 위한 내일을
더욱 단단히 준비한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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